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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한 해 동안 열심히 위원회 활동 해온 것으로 생각함. 많은 의견을 주셔서 알찬 지적과 의견을 
받았다고 생각함. 늘 애정과 격려가 담긴 조언으로 한 해 잘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고 생각함. 
위원장 포함 위원 여러분께 감사함.

박성주 위원
학내 마약과 도박 문제 심각. 이것을 예방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김기응 위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 관련 예산 줄어들거나 없어진 곳이 많아지고 있음. 참여 독려를 할 수 있
는 방송이 필요함. 

안인수 위원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는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함. 지역, 국가적, 사
회적 노력과 대응의 필요에 대해서 목소리가 필요함.

박병현 위원
트로트클라쓰 사회자, 패널 야외녹화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방송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
버스러운 진행과 연출이 부담스러움.

조애숙 위원
26년 섬박람회 개최 관련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한다.

박소정 위원
미래교육 관련 하여 공교육 관성적인 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안교육에서 새로운 
미래교육을 찾아보는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삶이 고통스러워 지는 것. 전남동부지역의 
지역경제는 경제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을 살펴보고 지역민들이 기업을 어떻게 지켜내야하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함.

강문식 위원장
지역민이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지역소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난관극복에 대
해 관심이 많음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에 대해서도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할해주길 바란다.  

박경숙 위원
 지역축제 낭비, 통합 알차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해주길 바란다.


